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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로우(Philip Lowe) 호주 

중앙은행 총재(RBA Governor)의 

7년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면서 그

의 뒤를 이을 일단의 후임 인사들

이 거론된 가운데 미셸 블록

(Michele Bullock) 현 RBA 부총

재가 새 수장으로 지명됐다.

지난 7월 14일(금) 알바니스

(Anthony Albanese) 총리와 찰머

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총

리 집무실에서 블록 부총재를 만

나 RBA 총재직에 대한 수락 의사

를 확인한 뒤 그녀를 RBA 차기 

총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블록 부총재는 63년 역

사상 중앙은행을 이끄는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 향후 7년간 금융정

책 전반을 책임지게 됐다. 

블록 총재 내정자는 최근 나온 

RBA 내부 검토에서 제기된 광범

위한 RBA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

내 경제 활성화와 실업률 급증을 

막기 위한 조치로 향후 12개월 이

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

로 보인다.

RBA에서 38년간 근무해 온 블

록 총재 내정자는 지난해 4월 로

우 총재를 돕는 부총재(RBA 

Deputy Governor)로 임명됐으

며, 임명 다음 달부터 현재까지 

1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

했던 14번의 통화정책 회의(RBA

는 매월 첫 주 화요일, 이 회의를 

통해 금리를 결정한다)에 참석해 

왔다.

이날(7월 14일) 알바니스 총리

는 미디어 발표에서 호주 경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

에 최고의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

지만 이를 처리해갈 ‘탁월한 자

격’(eminently qualified)이 있다

고 강조하면서 “그녀의 업무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과제

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은행 수장 결정권을 갖고 

있는 찰머스 재무장관은 블록 내

정자를 ‘일류 경제학자’로 묘사

하면서 오는 9월 18일, RBA 총재

로 취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

러 장관은 “호주 중앙은행을 미

래로 이끌어갈 최적의 위치에 있

는 인사”라고 덧붙였다.

노동당 정부는 필립 로우 총재

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RBA 총재와 부총재 임기는 각 7

년이며, 일정 기간 임기 연장이 가

능하다)한 이후 현 부총재인 미셸 

블록, 현 재무부 스티븐 케네디

(Steven Kennedy) 차관, 재정부 

제니 윌킨슨(Jenny Wilkinson) 차

관,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데이빗 그루언(David 

Gruen) 청장 등을 후보 물망에 올

린 바 있다(한국신문 6월 30일 자 

‘RBA 로우 총재 임기, 9월 종료 

예정... 호주 첫 중앙은행 총재 나

올까’ 기사 참조).

블록 총재 내정자는 신임 총재 

선임에 대해 “큰 영광”이라면서 

“어려운 시기에 이 역할을 맡게 

됐지만 RBA의 강력한 경영진 및 

이사회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로우 총재에 대한 가장 강력

한 비판 중 하나는 전염병 대유행 

와중이었던 지난 2021년 11월, 

“오는 2024년까지 0.1%의 최저 

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이후 2023년 5월부터 공

격적인 이자율 인상을 단행한 것

이었다.

▶1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중앙은행 미셸 블록 부총재, 차기 총재 선임... 금리 인하 시작될까
알바니스 총리,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 처리해나갈 ‘탁월한 자격’ 있다” 설명

오는 9월 18일 RBA 수장으로 업무 시작... 중앙은행 개혁작업 주도 ‘책임’ 떠안아

오는 9월부터 호주 금융정책을 담당하게 된 미셸 블록
(Michele Bullock) 중앙은행(RBA) 총재 내정자. RBA에서 
38년간 근무해 온 그녀는 지난해 4월 부총재로 지명됐으
며, 현 필립 로우(Philip Lowe) 총재의 후임으로 인플레이
션 및 생활비 부담 문제 해결과 함께 RBA 개혁이라는 임
무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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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되고,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

로 외출이나 집회 등을 제

한하는 조치가 이어지던 

2021년 7월 21일, 웨이클

리(Wakeley)에 있는 ‘선

한 목자 그리스도 교

회’(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의 마

르 마리 엠마뉴엘(Mar 

Mari Emmanuel) 주교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끄는 

설교를 했다.

그는 당시 시드니 서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던 팬데믹 제한 조치에 

대해 “이는 절대적인 노

예 조치이다. 주교로서, 교

회 지도자로서, 나는 사람

들이 겪고 있는 일을 듣고 

본다. 그들은 정신, 감정, 

육체, 영적 및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보건 

당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계

된 그의 이 설교는 그를 ‘

스타’로 만들었고, 어느 

사이 그에게는 ‘틱톡 주

교’(TikTok bishop)라는 

별명이 붙었다. 시드니뿐 

아니라 그는 전 세계 보수 

기독교 신자들을 자신의 

온라인 예배에 끌어들였

고, 그들의 추종을 받았다.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가 두 번째 대선에

서 낙방하자 그는 “미국 

선거는 ‘비밀 조직’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

했으며, ‘코로나 바이러

스 라 는 ’ ( s o - c a l l e d 

coronavirus) 것의 “백신

에 반대한다”는 말로 신

자들을 현혹시켰다.  

극히 보수적 성향을 가

진 그의 발언은 지난 4월 

15일(월) 저녁, 예배를 주

도하던 그가 교회 내에서 

한 10대 소년의 흉기 공격

을 받은 후 다시 회자됐다.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선한 목자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폭동’ 군중은 누구이며, 왜 발생했나...
설교 중인 아시리아 정교회 주교에 대한 공격, 지역 기독교 종파 신자들 ‘분노’ 야기

지역적 소외감, 극단적 보수 성향 기독교인들의 ‘명예 기반 문화’도 한 요인으로 분석 

웨이클리(Wakeley)에 있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 교회’(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에
서 설교 중인 주교가 흉기 공격을 받는 장면의 영상이 유포되자마자 종교 지도자의 공격 행위에 
분노한 이들이 해당 교회로 몰려와 경찰들에게까지 폭력적 행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쳐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 마르 마리 엠마뉴엘 주교(Bishop Mar Mari Emmanuel)를 
흉기로 공격하는 16세 소년의 영상. 엠마뉴엘 주교가 설교를 하던 중 제단 앞으로 다가선 소년이 
망설임 없이 칼를 내리치고 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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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레 어  존 스 ( C l a i r e 

Jones, 가명)씨는 지난 4월 

13일(토) 웨스트필드 본다

이정션(Westfield Bondi 

Junction)에서 발생한 무차

별 칼부림 살인자 조엘 카

우치(Joel Cauchi)의 부모

가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

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정신건강’을 향한 그

녀의 여정은 지난 30년 동

안 계속됐다. 조엘의 부모

인 앤드류와 미셸 카우치

(Andrew and Michele 

Cauchi)씨는 막내 아들인 

조엘이 17살 때 정신분열

증 진단을 받았으며, 그후

부터 조엘을 돌보는 데 어

려움을 겪었다고 공개적으

로 말했다.

조엘 카우치가 안고 있는 

질병은 존스씨의 남동생과 

동일한 것이며, 그의 이 질

환은 존스씨의 부모가 평

생 부담했던 것이기도 하

다.

존스씨의 남동생은 조엘 

카우치(40)보다 나이가 적

다. 그날(4월 13일) 카우치

가 30cm 길이의 칼을 들고 

본다이정션 쇼핑센터를 활

보하는 모습을 TV로 보면

서 그녀는 “정신이 하나

도 없었다”고 말했다.

존스씨는 남동생을 화나

게 할 가능성을 피하고자 

신원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지만 정신분열증 환자와 

그 가족을 옹호하고 싶어 

한다. 물론 그녀는 카우치

의 공격을 받고 사망한 이

들 및 부상자들에게 큰 슬

픔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

다.

그러면서 존스씨는 자신

이 경험한 것처럼, 국가 차

원의 정신건강 대책 시스

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중들이 알기를 원

하고 있다.

쇼핑센터 사건으로 
정신건강 문제 ‘주목’

카우치는 본다이정션 쇼

핑센터에서 경찰관의 총격

에 사망하기 전, 6명을 칼

로 살해했으며 12명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카우치의 부모는 이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우치가 

더 이상 정신건강 약물 복

용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

조엘)이 한 일을 안다면 조

엘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70대의 카우치씨 부부에 

따르면 조엘은 약 5년 전, 

그를 돌보았던 의사와 상

담 후 정신분열증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오후 벌어진 쇼핑센터에서

의 끔찍한 사건은 이제 경

찰  및  검 시 관  조 사

(coronial inquest. 검시관

이 사망자의 사망일, 장소, 

사망 원인과 살해 방식 등

을 파악하고자 증거를 검

토하는 법원 심리) 대상이 

됐다.

조사의 일부는 사건 당시 

카우치의 정신건강 상태, 

브리즈번(Brisbane) 서쪽 

지 방 도 시  투 움 바

(Toowoomba)에서 시드니

로 이주하기까지 몇 달 간

의 행적에 초점이 맞추어

질 전망이다.

▶1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Bondi Junction massacre’로 호주의 ‘정신건강 대비 부재’ 문제 부각 
환자 및 가족 대상의 지원 없어... 관리 시스템 문제, 30년 전 관련 기관 폐쇄로 시작

웨스트필드 본다이정션(Westfield Bondi Junction) 쇼핑센터에서 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무차
별 칼부림으로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문제
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사진 : Unsplash / V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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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한국 준정부 기관 직원이라 자

기소개하는 젊은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은적이 있었다.  돈을 되찾아 주거

나 부채 회수 전문 기관인데 호주로 

도주해서 거주하는 한국 법정 부채자

의 재산 회수 업무를 도와줄수 있겠는

지 문의였다.  갈수록 좋아지는 국제

전화 통화품질로 들리는 맑고 차분한 

목소리, 정확한 정보, 공손한 말투의 

발신자는 피싱전화가 아닐것라는 신

뢰를 주었다.  호주에서의 법률절차를 

알려주고 몇차례 전화 통화 후 수임계

약서와 안내 서신을 보냈고 수임 확인

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몇일 후 공손

한 젊은이로부터 계면쩍은 음성의 전

화를 받았다.  얼굴을 볼수는 없었으

나 무안한 표정이였음에 틀림없었다.  

상관 2명이 이 문제로 서울에서 시드

니로 출장 가는데 공항픽업 및 숙소예

약 부탁이였다.  그럴수도 있을법한 

놀라운 일은 아니였으나 쓸데없는 자

존심에 공항픽업 업소 연락처를 알려

주는 것으로 마지막 연락을 하였다.

그로부터 몇년후 그들이 어느 변호사

를 선임해서 돈 회수에 성공은 했으나 

그 변호사가 회수된 돈을 가로채는 바

람에 결국 그 변호사도 고소했어야 했

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호주 지방 도시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

에 서있던 아들을 찾아 한국에서온 어

머니의 대면 상담 요청에 자동차, 기

차, 비행기를 타고 갔것만 만나주지 

못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돌아

온적도 있었다.  자존심이란 쓸데없은 

것이라고 깨달았던 때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럴수도 있지 라 믿었

다.  그런데 2주 후에 그분으로부터 

다시 와줄수 있겠냐는 문의전화를 받

았다.  다시 자동차, 기차,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서 상담을 마치고 수임한

적도 있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결

코 자랑할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사무실로 처음 전화 걸어 통화를 시작

하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긴 

통화는 어렵고 간략하게만 물어보겠

습니다” 라고 말문을 뗀 여성이 있었

다.  전화받은 변호사의 무조건적 성

실한 법률조언이 당연하다는듯 말이

다.  그럴수도 있겠지.

장래 수임을 약속하며 다급한 경비 지

불을 부탁하는 한국의 중소기업도 있

었다.  자영업자인 변호사의 생존에 

영업과 수임은 필수 요소이겠으나 기

업의 태도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구부러지지 않는 성격에다 한번 꺽이

면 절대 회복이 안된다며 소송을 강행

한 의뢰인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

시피 합의를 설득한 적이 있었다.  

역설적이나 소송과 재판으로 밥먹고 

살아가는 판사와 변호사들이 가장 선

호하는 단어는 타협이고 합의이다.  

소송업무란 창의적이고 건설적이기 

보다는 쏟아진 물을 주워담는 일과 같

기에 자존심이 설 자리가 있으면 안된

다.  그렇지만 변호사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기에 자존심이 자

극되면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하기도 

한다.

자 존 심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KNA1805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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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생활비 압박과 부진한 

소비자 지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월) 호주 실업률이 0.1% 포인트

의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타이트

한 고용시장 상황임이 확인되면서 

주택담보대출(mortgage) 구제 희

망을 가진 수백만 명 대출자들의 

관심이 다음달 중앙은행(RBA) 통

화정책 회의에 모아지고 있다.

통계청(ABS)이 이달 셋째 주 내

놓은 노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3월 

실업률은 전달(2월) 3.8%에서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3월 

취업자는 2월 대비 거의 7천 명이 

감소했으며 실업자 수는 거의 2만

1,000명 증가했다.

RBA 이사회는 인플레이션 수치

가 계속 하락하고 실업률이 거의 

역사적 최저치에서 서서히 상승함

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

리를 4.35%로, 안정적으로 유지

했다. 같은 기간, 호주 경제는 둔

화되었고 강한 인구 증가가 경기 

침체를 방어했다.

3월 실업률은 업무 패턴 변화로 

인해 반등했지만, 추세를 보면 지

난해 11월 이후 3.9%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Moody’s 

Analytics’의 해리 머피 크루즈

(Harry Murphy Cruise) 경제연구

원은 “호주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건재한 것은 확실하다”고 진단했

다. 그는 “실업률의 견고성이 특

히 눈에 띄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같은 기간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11월의 기

본 인플레이션은 4.8%에 머물렀

고 올 2월에는 3.9%로 하락했는

데 이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 포인

트로, 조만간 나올 데이터는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컨설팅 회사 ‘EY’의 수

석 경제학자 폴라 갯스비(Paula 

Gadsby) 연구원은 “실업률이 6

월까지 4.2%로 높아질 것이라는 

RBA의 전망이 있지만 견고한 노

동시장이 이어지고 임금상승 압력

이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물 위

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

고 노동시장이 견고함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결과로, 이번 실업률 수

치는 5월에 있을 통화정책 회의에

서 RBA가 ‘(금리 변동) 보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예

상을 하게 한다”며 “곧 나올 올 

1분기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이제 

5월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RBA

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고 설명

했다.

투자은행 AMP의 다이아나 무

시나(Diana Mousina) 경제 연구

원 또한 “고용 수치를 폭넓게 살

펴보면 2022년 이후 노동시장이 

확실히 약화되기는 했지만 예상보

다 훨씬 더 나은 상태를 유지했

다”면서 “노동시장 강세를 고려

할 때 RBA가 곧 금리 인하를 서

둘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

았다. 

이어 무시나 연구원은 “우리

(AMP)는 RBA가 올해 중반쯤 이

자율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해 왔지만 곧 발표될 3월 분기 물

가 수치가 인플레이션 속도를 줄

이는 데 추가적 개선을 보여줄 것

이라는 우리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RBA의 금리 인하는 하반기 후반

에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3월 실업률 0.9%로 0.1%포인트 상승... 인플레이션에 시선 ‘집중’ 
2만1천명 실직자 발생... RBA, “금리 인상 고려 않지만 ‘물가와의 전쟁’은 지속”

통계청의 노동통계 데이터 결과 지난달(3월) 실업률이 
0.1%포인트 상승에 그치는 등 견고한 고용시장이 이어지
면서 다음달(5월) 첫주 예정된 RBA의 금리 결정을 위한 
통화정책 회의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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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셀라 리베이로(Marcela 

Ribeiro)씨는 꿈에 그리던 호주에

서의 휴가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세 가지 일을 하며 경비를 모았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처럼 

브라질의 35세 청년은 오랫동안 

호주의 유명한 여행지, 특히 그레

이트 배리어리프(Great Barrier 

Reef ) ,  세계자연유산(Wor ld 

Heritage)에 등재된 호주의 열대

우림, 세계적 명성의 해변 등을 탐

험하고 싶어 했다.

그는 “항공료가 너무 높아져 

여행 중에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조심해야 한다”며 “매일 레스토

랑에서 식사를 할 여유가 없다”

고 말했다.

최근 호주에서 휴가를 보내고자 

시드니에 도착한 캐나다 여행자 

윌 리 엄  그 르 바 바 ( W i l l i a m 

Grbava)와 필리핀에서 온 아멜리

아 몬디도(Amelia Mondido)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르바바

씨는 “호주 체류 비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다. 때

문에 우리는 여행 지역을 시드니

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

다”고 말했다. 

호주 관광업계,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안 돼”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되자 호주

는 다른 국가와의 민간 교류를 차

단했다. 국경을 폐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제한 지 거의 4년

이 지나고 있다. 팬데믹 사태는 국

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지

만 관광 산업만큼 그 고통이 즉각

적이고 파괴적인 부문도 없을 것

이다.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전 세계에서 호주를 찾은 

여행자는 870만 명, 이들에 의한 

산업 규모는 1,660억 달러에 달했

다.  

연방정부 기구인 호주 관광연구

원(Tourism Research Australia)

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2023년) 호주를 방문한 해외 여

행자는 660만 명에 그쳤다. 2019

년 수준에 비해 200만 명 이상 적

은 수이다.

해외 여행자 감소 비율은 빅토

리아(Victoria) 주가 33%로 가장 

높았고, 퀸즐랜드(Queensland, 

24%), NSW(22%)가 뒤를 이었

다.

전국적으로 팬데믹 이전, 호주 

여행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중국 

관광객은 2019년 13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50만7,000명으로 급

감했다.

올해 2월 통계를 보면 호주 방문 

해외 여행자는 85만 명 이상으로 

2023년 같은 기간(2월)에 비해 

25만7,000명 증가했지만, 이 수

치 또한 팬데믹 이전에 비해 

7.5% 낮은 수준이다.

그리피스대학교 ‘관광연구

소’(Institute for Tourism, 

Griffith University) 책임자인 구

이 로만(Gui Lohmann) 교수는 

호주 방문 여행자의 더딘 회복에

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

다. 우선, 호주의 높은 인플레이션

으로 인건비, 식비 등의 비용이 크

게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장거리 항공 여행

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

식을 갖게 됐으며 실제로 이를 꺼

려한다는 설명이다. 로만 교수는 

“유럽인의 여행 방식이 항공기보

다 기차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

했다. 여기에다 중국 경제의 지속

적인 악화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선거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

석이다.

그러면서 로만 교수는 “팬데믹 

이후 우리가 직면한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호주 여행산업 회복,
“아직은 멀다”

영국 ‘Oxford Economics’ 

예측에 따르면 호주 관광 산업은 

2025~26년이 되어야 팬데믹 이

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여행산업을 이끄는 호주 

관광청(Tourism Australia)은 호

주 국경이 재개된 이후 가장 강력

한 시장은 뉴질랜드, 미국, 영국이

라고 밝혔다. 관광청 대변인은 “

해외 여행자의 호주 방문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어느 정

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점차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국경 폐쇄’ 단행했던 팬데믹 4년... 호주 여행산업, ‘더딘 회복’ 지속
2019년 870만 국제 여행자 방문-1,660억 달러 산업, 2023년에는 660만 명 그쳐

호주 관광 산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Tourism Research Australia’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해(2023년) 호주를 방문한 해외 여행자는 660만 명에 그쳤다. 이는 2019년 수준에 비해 200만 명 이상 적은 수이다. 사
진은 시드니 서큘라키(Cercular Quay)를 오가는 사람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그리피스대학교 ‘관광연구소’(Institute for Tourism, 
Griffith University) 책임자인 구이 로만(Gui Lohmann. 
사진 맨 왼쪽) 교수는 호주 방문 여행자 수의 더딘 회복에
는 국내의 높은 생활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의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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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넓은 농장을 개발, 축산업으로 북한 식량문제 해결 모색해야..."
북한 ‘식량안보’ 고민하는 동포 기업인 최웅규 대표, KBS 방송서 ‘통일시대 대비’ 강조

흰 쌀밥에 고깃국. 이는 김일성 

주석 때부터 강조해 온 북한의 영

원한 ‘경제 목표’이다. 북한은 

이 목표를 위해 과학 축산을 장려

하고 있지만, 축산물 생산 부족은 

여전하고 양질의 단백질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 통계청이 발

표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북한 주

민 1인당 하루 단백질 공급량은 

한국 국민의 48%에 머물렀고 지

방은 25%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년 넘게 시

드니를 기반으로 농축산 회사를 

운영하며 또한 북한의 식량안보 

해결을 위해 대북 사업을 진행해 

온 ‘PIDAKOR P/L’의 최웅규 

대표가 최근 한국방송공사(KBS) 

‘남북의 창’ 프로그램에서 축산

업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식량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한국 내 몇몇 인

사들과 함께 미래 통일시대 대비

의 필요성과 사전 대비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남북의 창’ 프로그램은 남북

관계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북한

의 이모저모를 생생한 영상과 함

께 전해주는 공영방송 KBS의 북

한 전문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송에서 최 대표는 축산

연구가인 진주산업대학교 송민영 

명예교수, 경남에서 축산농장을 

운영하는 최규범씨 등과 만나 북

한 주민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

원인 축산자원 육성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통일 시대를 대

비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남북의 창’ 프로그램은 

호주 현지에서 축산 전문가로 활

동하며 대북 지원 사업을 전개하

는 최 대표의 활동과 계획을 집중 

조명했다.

최 대표는 5차례의 북한 방문을 

통해 북 당국과 육가공 사업에 대

한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단계

까지 이어졌으나 2017년 유엔의 

대북제재로 중단해야 했던 아쉬

움, 그럼에도 호주 노던 테러토리

(Northern Territory)에 약 15억 

평에 이르는 드넓은 부지를 축산

농장으로 개발해 식량자원 확보는 

물론 북한 이탈 주민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이곳에서 사육한 호주 육우를 북

한에서 가공해 일정 부분은 수출

하여 회사 수입으로 삼고, 나머지 

육류 및 가공 과정에서 나온 갖가

지 부산물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

공,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

안도 밝혔다.

‘남북의 창’ 프로그램 진행자

는 이 같은 최 대표의 의지에 대해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랭하지만 

최 대표는 남한과 호주를 오가며 

미완의 꿈을 조금씩 채워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건축설계가 본업이었던 최 대표

는 지난 1991년 투자이민을 통해 

호주로 이주하여 시드니에 정착한 

뒤에는 농축산업에 뛰어들었고, 7

년 넘게 직접 축산농장을 운영하

기도 했다. 이후 농업 컨설턴트로 

한국 관련 기관에 호주 현지 농업 

및 투자정보 등을 제공해 왔으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식량문제 

및 통일 시대 식량안보의 중요성

을 깨닫고 이의 대비를 강조해 왔

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농축산업 개발을 통해 일자리 마련 및 북한 식량위기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동포기업인 최웅규 대표(PIDAKOR P/L. 
사진)가 최근 한국방송공사(KBS)의 북한 전문 프로그램 ‘
남북의 창’에서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식량 준비 
계획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사진 : 해당 프로그램 영상 캡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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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옆머리에 서리

가 하얗구나” 

”염색 안 하면 별 수 

없어요”

카카오톡으로 내 사진

을 본 막내 이모의 ‘탄

식’ 메시지에 ‘염색’

으로 둘러댔다. 아직도 

철이 없어 보이는 조카

의 머리가 희게 변한 게 

놀랄 일이었나 보다. 요

즘은 거울 보기가 꺼려

진다. 어릴 때 동네에서 

보았던 추레한 아저씨가 

나를 멀뚱거리며 바라보

고 있기 때문이다. 

‘60대 청춘’이라고 

인생 후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모작

을 넘어 삼모작 시대라

고 열변을 토하기도 한

다.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면 앞으로 50년이 남

았다고 한들 뭐가 그리 

다를까 싶다. 눈 한 번 

감았다 뜨니 어느새 중

년이다. 어릴 때는 그토

록 느리 느릿 간다고 불

평했던 시간이 아닌가? 

덧없이 흘러간 세월은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한 인생이

다. 성공이든 실패든 시

간은 반드시 흔적을 남

긴다. 그 흔적을 붙잡고 

나만의 고유한 의미의 

집을 짓는 것은 오롯이 

나의 의무이다.

현존하는 존재자로서 

나를 만나는 일은 과거

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

정으로 이어졌다. 기억

이 있는 나이까지 거슬

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

려왔다. 그 과정에서 현

재의 나는 수많은 시점

을 살아간 무수히 많은 

과거의 나를 만났다. 둘 

사이에 쉴 새 없이 대화

가 오갔다.

“그때 넌 왜 그런 결

정을 했니? 바보야! 바

보! 너 때문에 내가 지

금 얼마나 힘든 줄 아

니?... 그건 참 잘 했어. 

어쩜 어린 나인데도 그

렇게 열심히 살았니?... 

슬프고 힘들었겠다. 어

떻게 견뎌 냈니?” 

“너에겐 미안한 게 많

아. 내가 바보짓 자주 했

지. 설마 네가 그렇게 어

려움을 겪을 줄 몰랐어.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너에게 칭찬까지 받다니 

기쁘네. 어릴 때 나만큼 

기특하게 공부한 사람 

별로 없어… 그래 죽고 

싶었는데 미래의 네 생

각하며 참았어.”

과거의 오류와 현재의 

참담함은 나를 나와의 

싸움으로 몰아붙였다. 

후회하면서 한심해서 어

쩔 줄 몰랐다. 저마다 상

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

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같이 비난하며 싸우다가 

나중엔 서로가 불쌍해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

렸다. 마음에 들지 않고 

떨쳐 버리고 싶어도 현

재의 나와 과거의 나는 

같은 나였다. 그 사실을 

싫어할 수 있으나 한순

간도 부정할 수 없었다.

하나가 된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는 첫 아이를 

기다리는 젊은 부부처럼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미래의 나에게 희

망을 걸어 보기로 했다. 

50대 중반 아저씨로 새

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그 아이의 운명을 안

타까워하지 않기로 했

다. 옆머리가 하얗게 변

했으나 아직 정수리에는 

시커먼 머리털이 무성하

다. 힘에 부치는 일이 많

아져도 열심히 운동하면 

나름대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나는 여전히 하

루하루를 새로운 시간으

로 맞이할 수 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

와 손잡고 역사의 퍼즐 

한 조각을 이루는 미래

의 나를 낳아 키우고 싶

다. 

새로운 나를 낳고 싶다

가언(假言)과 진언(眞言)사이

정동철 / 변호사

...덧없이 흘러간 세월은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한 인생이다. 성공이든 실패든 시간

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붙잡고 나만

의 고유한 의미의 집을 짓는 것은 오롯이 나의 의

무이다.

하나가 된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는 첫 아이를 

기다리는 젊은 부부처럼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

는 미래의 나에게 희망을 걸어 보기로 했다. 50대 

중반 아저씨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그 아

이의 운명을 안타까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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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에서 이어받음

 

이 비극적 사건은 국가 

정신건강 시스템 문제를 

부각시켰고, 정신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

족을 지원하는 충분한 조

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

다.

이미 30년 전 
폐쇄된 관련 기관들

전국 정신과 의사 단체 

‘National Association 

o f  P r a c t i s i n g 

Psychiatrists’(NAPP) 회

장인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박사는 30년 전 

정신건강 기관이 폐쇄되면

서 관리 시스템 문제가 시

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갑자기 몸이 좋

지 않은 이들이 거리로 나

갔고 가족들은 그들을 돌

보아야 했으며 일부는 노

숙자 보호소에 갇히거나 

거친 노숙 생활을 했다. 또 

다수의 정신건강 이상자들

이 경찰에 체포됐다.

모리스 박사는 “이들에 

대한 후속 치료가 되지 않

았다”면서 “이 환자들은 

소외됐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매우 불우한 집

단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리스 박사는 이

번 본다이정션 쇼핑센터에

서의 무차별 공격과 같은 

사건 위험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중

요한 일 중 하나는 지난 

30~40년 동안 소외받아온 

이 환자 집단에 대한 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들에

게 합당한 치료를 제공하

는 것”이라며 “이들은 

지역사회의 생산적이고 안

전한 구성원으로 남아 있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정신건강으로 인

해 영향받는 이들을 대표

하 는  국 가  기 관 

‘SANE’은 “정신분열

증 환자는 언론에 의해 ‘

가장 낙인 찍힌’(most 

stigmatised) 사람들이며, 

폭력 범죄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 기구의 레이첼 그린

(Rachel Green) 최고경영

자는 각 주 및 연방 차원에

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

한 더 많은 지원금과 협력

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현재의 정신건강 시스템

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계

속 실패하고 때로는 파괴

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그들(정신질환 환자)은
우리 가족일 수 있다’

클레어 존스씨도 이 사

실을 잘 알고 있다. 그녀의 

또 다른 남자 형제는 응급

구조대원 일하고 있다. 그

는 정신질환자의 칼부림 

사건에 출동할 때마다 “

하느님의 자비를 빌며,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일 수 있

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

했다.

존스씨의 남동생은 2년 

전, ‘통제불능 상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그녀는 

이틀 내내 브리즈번에서 

시드니까지 모든 정신건강 

지원 기관에 전화를 했었

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에

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존스씨는 남동생의 정신

과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했고, 의사는 그녀에게 정

신건강 진료소에 가 보라

고 했다. 하지만 진료소에

서는 담당 의사에게 전화

하라는 말을 했다.

존스씨는 “남동생은, 자

신은 물론 누구에게도 ‘

즉각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졌기에 도움

을 받을 수 없었다”고 토

로했다.

정신분열증은 무엇?

모리스 박사에 따르면 

정 신 분 열 증

(schizophrenia)은 호주 인

구의 약 1%에 영향을 미

치는 만성 뇌 질환이다. 이

의  증 상 에 는  망 상

( d e l u s i o n s ) ,  환 각

(hallucinations), 두서없

는 말투(disorganised 

speech), 사고 장애, 동기

부족이 포함될 수 있다.

모리스 박사는 대마초, 

‘아이스’(ice. Crystal 

methamphetamine) 및 기

타 각성제 등의 불법 약물

이 정신분열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사회적 활동 참

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함에도 정신분열증 환

자는 다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적고 외로움을 느

낀다.

조엘 카우치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이용했

고,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서핑을 함께 하자고 제안

하는 등 친구를 찾았던 흔

적이 있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모리스 박사는 “환자의 

대다수는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많은 이들은 장기간

의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퀸즐랜드 정신건강위원

회(Queensland Mental 

Health Commission)의 

이반 프르코비치(Ivan 

Frkovic) 위원장은 본다이

정션 사건이 정신건강 문

제를 경험한 이들에게 미

쳤을 수 있는 심각한 영향

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말했다. “한 사람의 

끔찍한 행동이 일반적으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모

든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

식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정신분열증

과 같은 심각하고 지속적

인 정신 질환을 가진 대부

분의 사람들은 폭력적이지 

않고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클레어 존스씨도 “그들

(정신질환자) 모두가 우리

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모든 정신건강 센터가 

폐쇄되면서 가족들이 돌보

도록 환자를 남겨 두었고, 

이제 가족들은 지쳤다”는 

말로 주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한 정신건강 관련 기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호주의 정신건강 시스템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계속 실패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사진 
: Unsplash / micheile henderson

전국 정신과 의사 단체 ‘National Association of Practising Psychiatrists’(NAPP) 회장인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사진) 박사는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치료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다. 사진 : National Association of Practising Psychiatrists

정신 건강 관련 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합당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써 지역사
회의 생산적이고 안전한 구성으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 : Human Focus



          

캐시 카오(Cathy Cao)

씨는 지난해, 광역시드니

에서 매물로 나오는 주택

이 가장 적은 교외 지역 중 

하나인 로즈빌 체이스

(Roseville Chase)에서 새 

주택을 구입하게 된 것을 

가장 큰 행운으로 여기고 

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더 큰 규모의 주택을 원하

면 서  채 스 우 드

(Chatswood)에서 멀지 않

은 교외지역에서 찾고 싶

었다”면서 “또한 대중교

통이 편리하고 거주민들의 

평판이 좋은 곳을 원했

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조건의 주택 매물은 찾기 

힘들었다. 로즈빌 체이스

에서 매물이 있다는 소식

을 듣기 전까지, 그녀는 킬

라라(Ki l la ra ) ,  린필드

( L i n d f i e l d ) ,  로 즈 빌

(Roseville) 등 더 인기 있

고 주택가격도 더 높은 인

근 지역의 매물을 보면서 

6개월을 보냈다.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

는 카오씨는 “로즈빌 체

이스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 완벽한 선택이었

다”고 말했다. “이 교외

지역은 주택 구입을 고려

하는 이들에게 덜 주목 받

았기 때문”이라는 그녀는 

“로즈빌 체이스는 내가 

원하던 모든 조건을 충족

하면서도 린필드, 로즈빌

에 비해 부동산 가격은 다

소 낮은 편”이라고 덧붙

였다.

무엇보다 카오씨를 만족

하게 한 것은, 이 교외지역

에 거주하는 이들이 이곳

에 자리잡으면 최소 20년 

이상을 거주한다는 점이

다. 그만큼 친절한 이웃과 

거주 편의성이 좋다는 뜻

이다. 그녀는 로즈빌 체이

스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것에 매우 행복해 하면

서 “시드니 어퍼노스쇼어 

지역(upper north shore 

region)에서 가장 아름다

우며 숨겨진 교외지역

(suburb)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로즈빌 체이스에서 새 

주택을 갖게 된 것에 대해 

“행운이었다”는 카오씨

의 말은 실제 관련 데이터

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부

동산 분석회사 ‘코어로

직’(CoreLogic)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2023년) 동안 이 교외

지역에 있는 주택 가운데 

소유자가 바뀐 부동산은 

2%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곳에 주택을 마련한 이

들은 오래도록 거주한다는 

의미이다. 

▶2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주택 보유자가 오래도록 거주하는 시드니의 ‘Hidden, Beautiful area’는...
부동산 매매 비율 낮은 교외지역은 Bidwill, 주택 보유 기간 최다는 Castle C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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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면에서 이어받음

이는 지난해 광역시드니 전체 

부동산 매매 회전율(Sydney-

w i d e  t u r n o v e r  r a t e  o f 

properties) 4.6%의 절반도 안 되

는 수준이다.

코어로직의 관련 집계를 보면 

이 비율(주택거래)이 가장 낮은 곳

은 블랙타운 카운슬 지역에 있는 

비드윌(Biswill)로, 20203년 한 해 

사이 부동산 거래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비드윌과 함께 밀러스 

포인트(Millers Point, 2%), 브라

이튼 르 상드(Brighton-Le-

S a n d s ,  2 . 3 % ) ,  나 라 위 나

(Narraweena, 2.4%), 라벤더 베

이(Lavender Bay, 2.4%) 또한 낮

은 거래비율을 보였다.

코어로직의 엘리자 오웬(Eliza 

Owen) 선임연구원은 “거주민의 

낮은 이주율은 인기 교외지역임을 

뜻한다”며 “이는 몇 가지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

였다. 그녀에 따르면 그 하나는 주

택 보유자의 거주 의지, 그리고 구

매자의 높은 주택수요이다.

코어로직 데이터에 따르면 보니

리그 헤이츠(Bonnyrigg Heights)

와 밀러스 포인트(Millers Point)

를 포함해 지난해 낮은 매매 비율

을 보인 교외지역은 실제 주택 소

유자들의 오랜 거주기간과 겹친

다. 올해 3월 분기까지 보니리그 

헤이츠 및 밀러스 포인트에 주택

을 보유한 이들의 중간 거주기간

은 각각 18.7년, 15년이다. 또한 

두 교외지역의 지난해 주택 매매

비율은 2% 미만이었다. 

시드니에서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가장 오래 보유한 교외지

역은 카슬 코브(Castle Cove)와 

데이빗슨(Davidson)으로, 중간 보

유기간(median hold periods)은 

각 21.3년이었다.

오웬 연구원은 수십 년 전, 젊은 

베이비 부머(baby boom 세대)들

이 이 교외지역에서 내집 마련을 

했으며, 이제 자녀들이 독립해 나

가고 빈 둥지(사용하지 않는 침실)

가 늘어도 좀처럼 작은 주택으로 

이주(downsizing)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거주 환경 및 편의성 등에서 인

기 있지만 주택 구입자들 입장에

서 진입하기 어려운 이런 교외지

역은 주택의 잘못된 배치를 의미

한다는 지적이다. 오웬 연구원은 

“젊은 커플이 20년 넘게 4개 침

실 주택에서 거주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노년

층이 다운사이징을 할 주택이 충

분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오웬 연구원은 일부 

교외지역의 경우에는 ‘투기성 요

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오랜 기

간 부동산을 보유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가령 인프라 프로젝

트 계획이 있지만 아주 더디게 진

행되는 경우, 넓은 주택 부지를 갖

고 있으며 이를 분할할 수 있다면 

소유자가 더 오랜 기간, 해당 부동

산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캐시 카오씨의 말처럼, 이 지역 

기반의 부동산 중개회사 ‘Ray 

White Upper North Shore’의 

제시카 카오(Jessica Cao. Cathy 

Cao씨와는 무괌함) 에이전트는 

로즈빌 체이스 지역에 대해 “다

른 곳에 비해 예비 주택 구입자들

에게 인지도는 낮지만 좋은 이웃

과 편의시설 접근성 측면에서 주

택 구입이 권장되는 교외지역”이

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이

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좋아한

다”는 카오 에이전트는 “기차 

노선을 따라 자리해 있으면서도 

로즈빌, 킬라라, 린필드에 비해 가

격이 다소 저렴한 편”이라고 덧

붙였다.

그녀에 따르면 로즈빌 체이스에

서 매물로 나오는 주택은 대부분 

거주자가 사망했기 때문이거나 주

택 규모를 축소(downsizing)하려

는 이들의 보유 주택들이다.

한편 비드윌은 로즈빌 체이스와 

유사하게 낮은 거래비율을 기록했

지만, 이는 서부 지역에 자리해 있

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

석이다.

이 지역 부동산 중개회사 ‘Ray 

White Diamantidis Group’의 

피터 다이아만티디스(Pe t e r 

Diamantidis) 에이전트는 “블랙

타운 카운슬 구역의 작은 교외지

역으로, M7 및 M2와 빠르게 연결

되 기 에  노 스 시 드 니 ( N o r t h 

Sydney)까지 4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비드윌에 있는 그의 고객(판매

를 의뢰한) 대다수는 은퇴하면서 

퀸즐랜드 지역으로 이주한 다운사

이저이며, 구입 고객은 첫 주택 구

입자들이다. 다른 교외지역에 비

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이아만티디스 에이전트는 

“10명 중 8명은 처음으로 부동

산 시장에 진입한 이들로, 이는 

100만 달러 미만으로 구입 가능

한 가격 적합성과 관련이 있다”

며 “하지만 이곳에서 불과 3km 

거 리 에  있 는  마 스 든  파 크

(Marsden Park)에서는 그 가격으

로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어

렵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약 600스퀘어

밑 부지를 가진 주택의 경우 65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구입이 가

능하다.

■ 주택 매매비율 낮은
시드니 교외지역
(Suburb : 매매 비율-2023년도)

Bidwill  : 1.2%

Alfords Point : 1.4%

Bonnyrigg Heights : 1.9%

Roseville Chase : 2.0%

Millers Point : 2.0%

Ramsgate Beach : 2.0%

Heckenberg : 2.0%

Angus : 2.1%

Mulgoa : 2.2%

Pagewood : 2.2%

Brighton-Le-Sands : 2.3%

Clemton Park : 2.4%

Narraweena : 2.4%

Wakeley : 2.4%

Lavender Bay : 2.4%

Hassall Grove : 2.5%

Sydney : 2.5%

Ashbury : 2.5%

Willoughby East : 2.5%

Woronora Heights : 2.5%

Mount Lewis : 2.5%

Source : CoreLogic

■ 주택 보유 기간
최다 교외지역 
(Suburb : 중간 보유 기간-2023

년 12월 매각 부동산까지 집계. 

단위-year)

Castle Cove : 21.3

Davidson : 21.3

Bonnyrigg Heights : 18.7

Cecil Hills : 18.0

Cabarita : 17.1

Erskine Park : 16.7

North Turramurra : 16.6

Glen Alpine : 16.3

Clontarf : 16.1

Belrose : 15.6

Abbotsbury : 15.4

Cheltenham : 15.3

Cherrybrook : 15.2

Longueville : 15.1

Millers Poin :  15.0

Wakeley : 14.9

Killarney Heights : 14.8

Wattle Grove : 14.7

Prairiewood : 14.6

Busby : 14.5

Source : CoreLogic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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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준 상태의 경제 상황... “기준금리 변화, 결정적 영향 미칠 것”
장기간의 과도한 인플레이션-가계소비 급락 가능성 사이의 절묘한 균형 상태

RBA 이사회, 가계 모기지 상환 가능성-고용시장 변화-세계 경제 영향 살펴야

호주 경제가 위험한 칼끝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이다. 장기간 이어

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소비

지출이 억제된 상황 사이에서 아직

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침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중앙은행(RBA)

은 지난달(3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인상했던 4.35%의 

기준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로 결정했으며, ‘추가 인상이 필

요할 수 있다’는 이전의 경고와 

달리 ‘(일단은) 향후 이자율 변경

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

혔다. 통화정책 후 미디어 브리핑

에서 RBA는 인플레이션이 예상기

간 내 확실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올해부터 통화정책 일정(이전에

는 매월 첫 주 화요일)이 변경됨에 

따라 RBA 이사회 회의는 3월에 

이어 다음 회의는 5월 6-7일(월-

화요일)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RBA가 우려하는 사항, 다음 달 통

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이사회가 면

밀히 지켜볼 사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 각 가계의 모기지 및
기타 부채는 감당 가능할까
높은 이자율로 인해 담보대출

(mortgage)를 안고 있는 대다수 

가계가 매월 수천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지금까지 RBA는 상승한 금리, 

높은 인플레이션, 늘어난 세금으로 

인해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지

는 생활비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가

계부채 문제를 조심스럽게 낙관해 

왔다.

지난달 이사회 성명은 “대부분 

가계가 여전히 부채를 상환하고 필

수 품목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는(부채감

당 수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이는 가계 예산에 대한 

큰 그림이며, 일부는 상당히 악화

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부채상환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보이며, 각 

은행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

으로 알려져 있다.

■ 인플레이션 수치,
더 오래, 높게 유지될까
RBA 이사회가 인플레이션 전망

을 수정한 지난 3월 이전에는 아무

런 데이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지

만 그 전망은 내년 하반기까지 

2~3%의 목표범위 수준이 될 것으

로 예상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각 가계가 상당한 회복력이 

있기에 RBA 이사회는 기준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

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예측에는 위

험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물가 수

치가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한다는 

게 문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보

험, 에너지 요금, 의료 및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품목 인플레이션이

다. 보험가격은 지속적으로 빠른 

상승을 보였다. 최근 월간 인플레

이션 수치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보험료 인플레이션은 16.5% 증가

했다.

인플레이션을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게 만드는 다른 요인으로는 

생산성 증가 둔화와 예상보다 길게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분야가 있

다.

■ 임금 상승하면 
가계지출도 늘어날까
수요 및 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RBA는 가계 지출이 예상대로 회

복되지 않을 경우 또다른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가계재정 압박과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로 가계지출

은 매우 부진했다.

임금상승률이 회복되고 2월에는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

션 증가를 넘어섰지만 RBA는 각 

가계가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한다 

해도 예상대로 소비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결국 RBA 

이사회는 현 단계에서의 이 같은 

위험과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균등하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보

는 것이다.

■ 고용시장, 둔화되고 있나
RBA는 인플레이션을 보다 정상

적 수준으로 낮추고 그 수준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을 더욱 

둔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가능한 

더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를 원하므로 RBA는 모든 분야의 

노동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해 1월 실업률은 4.1%까지 올

랐지만 RBA 이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여건은 지속되

는 완전고용과 목표 인플레이션에 

비해 다소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고 말했다.

■ 세계 경제 상황이 
호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주요 국가의 경제 상황은 

향후 몇 달 동안 호주 경제가 어떻

게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척도

가 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건전성

은 호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에 RBA는 해외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다.

RBA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

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상승했

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플레이션

이 고르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중국 경제는 특히 주택시장이 심

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에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 되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양자무역 파트너이기

에 RBA 이사회는 철광석 가격에 

부담을 주고 수출업계의 소득을 감

소시키는 철강 수요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장기간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소비지출 감소로 호주 경제가 위험 상황에 이른 가운데 RBA는 다음 달(5월) 통화정책 회의
를 앞두고 여러 경제 관련 상황과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후 미디어 브리핑에서 RBA 
이자율 결정(이전 금리 유지) 배경을 설명하는 미셸 불록(Michelle Bullock) 총재. 사진 :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쳐

올 2월, 임금상승률은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증가를 넘어섰지만 RBA는 각 가계가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한다 
해도 예상대로 소비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대형 슈퍼마켓. 사진 :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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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는 다섯 개의 시간대가 

있다.  Aus t r a l i an  Eas te rn 

Standard Time(AEST. Daylight 

Saving을 기간에는 Australian 

Eastern Daylight Time/AEDT라 

칭함), Austra l ian Western 

Standard Time(AWST. 동부 시

간보다 2시간 늦음, WA 주는 

Daylight Saving을 시행하지 않으

므로 동부 주의 이 시기, 즉 

WEDT 시간으로는 3시간 차이), 

Norfolk Island Daylight Time(동

부 시간보다 1시간 빠름) , 

Christmas Island Time(동부 시

간보다 4시간 늦음), 그리고 

Australian Central Standard 

Time(동부 시간보다 30분 늦음)

이 그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AWST이다. 이 

타임존(time zone)의 동쪽에 45

분의 차이가 있는 또 하나의 시간

대인 중서부 시간대(Central 

Western Time Zone. CWT)가 있

는데,  이로 인해 서부호주

(Western Australia)에 두 개의 시

간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CWT는 종종 호주 방송 퀴즈 프

로그램에서 참가자에게 제시되는 

문제(question)이기도 하다. 

C e n t r a l  S t a n d a r d ( 또 는 

D a y l i g h t )  T i m e  Z o n e 과 

Australian Western Standard 

Time Zone 사이의 시간대인 중

서부 시간대(CWT)는 서부호주 

카이구나(Caiguna. 남부호주와 

서부호주 경계 지역에 펼쳐진 

Nu l l a rbo r  P l a i n의,  Ey re 

Highway 상에 있는 로드하우스. 

거주인구는 4명이다) 인근에서 남

부호주(South Australia) 주 경계 

가까이에 있는 유클라(Eucla, 

WA. SA와의  경계에서 서쪽으로 

11km 지점)까지의 일부 구역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이곳의 다른 

시간을 ‘Eucla time’이라는 애

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WA와 SA를 가르는 주 경계 사

무소(border checkpoint)에는 애

들레이드(Adelaide, SA), 퍼스

(Perth, WA), 그리고 중서부 시간

대, 즉 유클라 타임을 보여주는 세 

개의 시계가 있다.

유클라 시간은 WA의 나머지 지

역보다 45분이 빠르다. 또 SA 시

간에 비해서는 45분이 느리다. 

SA는 NSW, 빅토리아(Victoria) 

주 등과 함께 Daylight Saving을 

시행하므로, 이 기간(매년 10월 

첫 주 일요일 오전 2시에서 4월 

첫 주 일요일 오전 3시 사이)에는 

SA보다 1시간 45분이 늦는 셈이

다.

WA와 SA 주 경계 사무소에서 

약 11km를 가면 만나는 유클라 

마을의 모텔(‘Eucla Motel’) 입

구에도 세 개의 시계가 중부시간 

및 서부, 중서부 시간을 알려준다.

이 모텔을 운영하는 라사 파투

피스(Rasa Patupis)씨는 유클라 

시간대에 대해 “퍼스와 애들레이

드 중간에 위치해 있기에 이해가 

되며, 태양의 움직임에 맞춘 시

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이곳에 텔스트라

(Telstra) 전신국 타워가 있지만 

퍼스 시간에 맞춰져 있으므로 수

동으로 유클라 시간으로 변환하지 

않는 한 휴대전화의 시간 알림도 

퍼스 시간으로 작동된다”며 “이

로 인해 이곳을 여행하는 이들이 

약간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한

다”고 덧붙였다.

파투피스씨의 말처럼 눌라보 평

원을 지나는 일부 여행자들은 시

간 변화에 어리둥절하곤 한다. 

NSW 주 헌터벨리(Hun te r 

Valley)에서 퍼스까지 자동차 여

행을 하던 에바(Eva)씨는 점심 식

사를 위해 유클라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보니 중서부 

시간이 아닌, 자동으로 WA 시간

에 맞춰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유클라의 시간이 다른지 몰랐

다”며 “사실 이는 어리석은 시

간 구분”이라고 말했다.

에바씨와는 반대 방향, 퍼스에

서 동쪽으로 여행 중인 롭(Rob)씨

는 가족과 함께 유클라 근처에서 

밤을 보냈다. 

▶25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호주 지리 상식... Western Australia에 있는 또 하나의 시간대는 어디?
눌라보 평원 상의 일정 구역, ‘Eucla time’으로 불리는 ‘Central Western Time’ 존재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에 두 개의 시간대(time zone)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을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WA 동쪽, South Australia와의 경계 지점 일정 구역에는 Central Western Time Zone(CWT)이 
있어 WA 나머지 지역과 45분의 시간차가 생긴다. 사진 : ABC 방송

중서부 시간대(Australian Central Western Standard Time. CWT)를 대략적으로 표시한 지도. Google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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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면에서 이어받음

 

“에어 하이웨이 상의 한 표지

판에서 45분 앞당겨 시계를 조정

하라는 알림을 보았다”는 그는 

“우리 모두 시간을 바꾸어두지 

않았지만,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가족 중 아침에 가장 일찍 일

어나는 아들의 시계만 앞당겨 놓

았다”며 “여기서 한 10분을 달

리면 SA 주로 접어드는데, 그러면 

아들의 시계를 45분 앞으로 다시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

다.

유클라 시간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이들은 유클라 거주민도 마

찬가지이다. 사실 이곳에 사는 40

여 명의 주민 가운데 약 절반만이 

‘유클라 시간’을 따른다. 이 때

문에 누군가와 저녁 약속을 하게 

되면 서로가 시간을 다르게 생각

하여 제시간에 만나지 못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곳 경찰서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자원봉사 응급서비스 코디

네이터인 시몬 코클린(Simone 

Conklin)씨는 “유클라 시간을 적

용하는 것은 모든 것을 혼란스럽

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클라와 서쪽 발라도니아

(Balladonia) 사이에 위치한 양 목

장 ‘Arubbidy Station’(Central 

Western Time Zone에 속함)은 

시간을 단순화하고자 WA 시간에 

맞춰 업무를 진행한다.

이 목장 소유자인 매튜 루이스

(Matthew Lewis)씨는 “(동쪽에

서) 카이구라를 지나면 시간이 45

분 뒤로 이동한다고 도로 표지판

의 안내문이 있는데, 이 구역을 벗

어나면 1시간 차이이기에 WA 시

간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은 스마트

폰이 매번 정확한 시간으로 변경

해 주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

용하던 시간이 있어(45분 느린) 

종종 혼동을 일으키곤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CWT는 눌라보 평원(Nullarbor Plain)의 카이구나(Caiguna, WA)에서 동쪽으로 SA 경계 가까이에 있는 
유클라(Eucla) 사이의 구역을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CWT는 ‘Eucla time’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진은 유클라 마을의 ‘Eucla Hotel’에 걸려 있는 시계들. 사진 : ABC 방송

자녀 육아는 행복과 성취의 시

간이면서 또한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돌봄의 연속이며 끝없는 

질문의 시간이기도 하다. 아울러 

아이가 자라면서 각 재능이나 성

격에 맞는 조기 학습센터를 선택

하는 문제, 학령기가 되어가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 필요시 재정 지

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등이 궁금할 수 있다.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

( C a n t e r b u r y  B a n k s t o w n 

Council)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

한 첫 번째 ‘Child and Family 

Expo’를 마련했다.

이달 30일(화), 5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 조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아동 발달, 가족 

지원 및 복지 등 최신 정보를 무료

로 제공한다.

CB City의 빌랄 엘-하예크

(Bilal El-Hayek) 시장은 예비 학

부모, 새로운 부모와 보호자들이 

자녀를 위한 어떤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시장은 “젊은 가족들에게 있어 

저녀를 양육하는 것은 놀라운 기

쁨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힘들고 

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

을 수 있다”면서 “나 또한 네 아

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여

러 정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은 CB City가 마련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정부 관계자, 

교육 업계 전문가와 대화하고 여

러분 가족을 위한 최신 조언을 얻

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

였다.

이번 ‘Child and Family 

Expo’는 4월 30일(회) 오전 9시

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뱅스타

운  소 재  B r y a n  B r o w n 

Theatre(Corner of Rickard and 

Chapel Roads, 80 Rickard Rd, 

Bankstown)에서 개최된다.

이번 엑스포는 CB City의 가족 

및 건강 서비스 관련, NSW 주 보

건부(NSW Health) 관게자의 강

연으로 시작되며 이어 가족 돌봄

과 함께 스스로를 케어하는 

‘Creating Links’ 시간이 이어

진다. 또한 CB City의 공공도서관 

관계자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의  중 요 성 을  설 명 하 며 , 

‘Koorana Child and Family 

Services’에서는 해당 지역사회 

놀이그룹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NSW 교육부에서는 

자녀의 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

에 대한 조언의 시간을 마련하며 

‘Services Australia’에서는 자

녀를 가질 때의 재정적 지원에 대

해 정보를 제공한다.

CB City가 마련한 이번 첫 엑스

포는 부모와 동행한 아이들을 위

한 무료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마술 쇼 등을 선사하는 

가족 친화적 이벤트이다.

이번 엑스포 참석을 원하는 부

모들은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당일 행사장에 먼저 도착하

는 200명의 부모에게는 5달러의 

커피 바우처를 제공한다. 전체 프

로그램 확인 및 참가 등록은 카운

슬 웹사이트 해당 페이지(cb.city/

FamilyExpo)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CB City가 자녀의 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에게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첫 번째 ‘Child and Family Expo’를 마련
했다. 사진은 이번 엑스포 이미지. 사진 : CB City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 첫 ‘Child and Family Expo’ 마련
자녀 취향 고려한 조기학습센터 선택-입학 준비-재정지원기관 소개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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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빼기 나 그리고

시와 산문이 있는 자리 

이른 아침, 문을 나서는 내 목덜미에 서늘한 

바람이 인사를 한다. 계절이 소리없이 문턱

을 넘어서고 있다.  다시 들어가 겉옷을 걸쳐

야 하나…, 망설이다 좀더 빨리 걷기로 했다. 

‘50을 넘기면서 부러운 것은 건강 유지’

라는 지인들의 이야기가 가슴으로 다가온다. 

젊어서는 그런 말을 해 주는 이도 없었거니

와 설령 그렇더라도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

았다. 전쟁을 치르듯 살다가 결국 병원 신세

를 진 게 20여 년 전이다. 운동이라고는 숨

쉬기 운동이 전부였던 내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벗어나고자 혹독한 재활 과정

을 거치며 ‘걷기’에 빠져들었다. 

오랫만에 전화를 준 친구는 가까운 친구들

의 이름을 얘기하며 뇌출혈과 심장마비, 암 

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래? 상

태는 괜찮은 거야?’라며 넘겼지만 늘 갖가

지 병을 달고 살아 온 터여서 충격이 컸다. 

그러고는 건강정보를 찾아보게 되었다. 

‘유투브’ 게시물을 뒤적거리다 우연히 알

츠하이머 환자의 쾌유 사례를 담은 내용을 

보았다.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심해진

다는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나았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아침에 걷기만 하면 된다

는 맹목적인 방법이 어쩌면 문제일 수도 있

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심장 박동수에 따라 

뇌로 혈류가 공급되는 것을 수치로 보여준 

약 3초 정도의 영상이 나의 게으름을 일깨웠

다. 심장박동이 강할수록 건강한 피가 뇌로 

간다는 간단한 이론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전문 지식을 담은 의학 드라마, 인터넷 게시

물들을 통해 접하는 의학 정보는 기본적인 

상식 수준을 높여놓았다. 

동영상 속의 의사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증

세 호전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 무심결에 듣

게 된 220이란 숫자와 자신의 나이라는 단

어가 유난히 귀에 들어왔다. 눈에 보이는대

로 테이블 위의 종이에 적어 놓았다. 동영상

이 끝난 뒤 메모를 보았다. 그런데, 이 수치

로 표기된 건강 지표가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약 10여간 동안 들어다보며 생각을 

깨웠지만 이해했다고 여겼던 내용이 내 머

릿속에서는 까맣게 지워져 있는 것이었다. 

그 때 갑자기 ‘치매’라는 불안감이 느껴

졌다. 동영상을 보다가 얼핏 들은 것을 무턱

대고 적어 놓았던 게 발단이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삶이 어떻게 황폐해져 가는지를 가끔 보아

왔던 탓일까. 어쩌면 내게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

고 치매에 대한 우려와 초조, 심지어 긴장감

마저 엄습해 왔다. 서서히 모든 기억을 잃어

가며 자신이 걸어온 과거의 시간을 녹여버

리고, 끝내는 아무도 기억해 내지 못한 채 동

물의 본능으로 죽어간다는 질병. 자신과 연

관된 모든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막막함, 나

에게 남은 삶도 그런 시간들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일까. 

며칠을 우울하게 보냈다. 건망증은 ‘내게는 

건망증이 있어’라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내 증상이 치매가 아닌 건망

증이려면, 지금쯤은 그 숫자가 무엇이었는

지, 다시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야 했다. 거의 

한 주가 지나도록 그 수치의 의미, 결과, 그

것이 나오게 된 과정을 되짚어 봐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으니… 치매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프로그램을 찾아 다시 보면 된

다는 생각으로 유투브에 접속해 뒤적였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봤던 그 영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서서히, 치매에 대한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의사와 상담해 봐야겠다는 생각

과 함께 증상을 더디게 하는 약물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지만, 우선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초조감을 넘어서 공포가 시작

되었고, 심지어 악몽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없

었다. 사무실에 출근해 고객을 만나는 게 두

렵고 전화가 오면 행여 잘못된 정보를 줄까 

가슴이 떨렸다. 치매 증상 초기에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어쩔 수 없

이 가정의에게 전화하기로 용기를 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수화기를 들었다. 모두

가 사무실을 비운 시간에 통화를 하기로 했

다. 암담한 심정으로 신호를 세었다. 정확히 

4번째 신호에서 딸깍 하는 소리에 이어 굵은 

바리톤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생각과 달리 눈물이 그치지 않아 우물거리

며 상황을 설명했나 보다. 3번이나 되묻는 

바람에 큰소리로 ‘치매에 걸렸다고요, 기억

이 안 난다고!’라고 말해버렸다. 이어진 내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듣던 의사는 껄껄 웃

었다. “그 정도면 치매가 아니예요. 이미 오

늘 예약은 다찼으니 내일 아침 일찍, 7 시까

지 병원으로 오세요.” 

대수롭지 않는 듯한 의사의 말들, 심지어 내 

절실함을 간단하게 넘겨버리는 그에게 못내 

섭섭했다. 순간, 나도 고객들의 입장을 생각

하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해 온게 아닌가 

하는 자책이 들었다. 그제서야 고객들이 나

의 냉정한 말투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나를 찾아오는 그들을 좀더 헤아려야

겠다는 다짐을 한다. 전화를 끊고나니 고백

성사를 한 기분이다.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병원으로 갔다. 미

리 준비해 두었는지 그의 진료실 책상 위에

는 여러 가지 그림과 종이들이 순서대로 놓

여있었다. 나 하나 때문에 더 이른 시간에 나

왔을 터임에도 의사는 힘든 내색 없이 따스

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만들어 준 분위기 탓

인지 여유가 생겼다. 그러고 보니 어젯밤엔 

좀 잔 것 같다. 한참을 퍼즐 맞추듯 그림과 

질문을 이어갔다. 잠시 후, 의사가 ‘전혀 치

매 증상은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검사를 위해 혈액을 뽑았다. 

이틀 후 다시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지

난 얼마간의 시간동안 나를 옮아맸던 불안

감이 ‘근거 없음’이라는 판정이었다. 가슴 

속으로 시원한 파도가 일렁이는 느낌이 들

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머

릿속에서 반짝하고 튀어올랐다. 

‘220 빼기 내 나이 = 내가 운동으로 올려

야 하는 순간 심장 박동수’. 메모까지 해 두

고는 까맣게 잊고 있던 바로 그 숫자의 의미

였다.

장미혜
시드니에서 회계사로 근무. 

문학동인 캥거루 회원. 

산문집 ‘오십에 점을 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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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이어받음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

해 엠마뉴엘 목사를 추종

하던 이들의 행동은 ‘명

예를 소중히 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으며 쉽게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

는’ 극도로 보수적인 이 

지역 일부 그리스도교 종

파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을 제공했

다.

이날(4월 15일) 웨이클

리에 있는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

에서 설교 중인 주교를 공

격한 16세 소년(그는 현재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의 행위를 온라

인으로 지켜보던 최대 

2,000명의 그리스도교 신

자들이 주교를 돕거나 당

시 교회 예배에 참례 중이

던 친구, 친척의 안위를 걱

정해 이 교회로 몰려든 것

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

다.

하지만 수십 명의 경찰

이 부상을 입고, 거의 100

대에 달하는 차량(경찰차 

포함)이 파손되었으며, 혹

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출

동한 6명의 구급대원이 교

회 안으로 대피해야 했던, 

이들(교회로 몰려온 2,000

여 명의 군중)의 폭동은 각 

교회 지도자들에게 충격을 

던졌고 당국에게는 대규모 

소요사태를 우려하게 만들

었다.

이 폭동 혐의로 가장 먼

저 경찰에 체포된 19세의 

다 니  만 소 르 ( D a n i 

Mansour. Doonside 거주)

는 이날, 자동차로 약 30

분 거리에 있는 웨이클리 

교회로 와 경찰차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

다. 그는 심리를 위한 법정 

출석에 앞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화가 났다”

고 말했다.

폭동 발생 배경, 
“복잡한 요인 있다”

현재 이 폭동 상황에 출

동했던 NSW 경찰청 

‘Strike Force Dribs’ 

팀은 600시간 분량의 영

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카

렌 웹(Karen Webb) 경찰

청장은 폭동에 깊게 연루

된 약 50명에 대해 체포, 

기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

동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날 교회 밖

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

지, 그 폭동이 왜 발생됐는

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요인이 엉켜있다고 말한

다. 

사건이 발생한 아시리아 

정 교 회 ( A s s y r i a n 

Orthodox)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그리스도

교 종파의 하나이다. 디킨

대 학 교 ( D e a k i n 

University) 정치 및 극단

주의 종교 폭력을 연구해 

온 조시 루즈(Josh Roose) 

부교수는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아

시리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로 이들 공동체는 ‘

믿을 수 없는 결집력으로 

그들의 교회뿐 아니라 종

교 지도자들을 보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칼을 든 공

격자의 직접적 표적이 된 

것은... 이들의 오래 저항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들

은 공격을 피하는 게 아니

라 맞서 싸우는 것을 택해 

왔다”는 것이다.

당시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에서 설

교 중이던 주교가 공격을 

당한 일은 단체 문자 메시

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

시리아, 마론파, 가톨릭, 

콥트 기독교 공동체에 이 

영상이 빠르게 유포되면서 

이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다. 그렇기에 이들은 ‘즉

각적으로’ 교회 지도자, 

예배 참례자를 ‘보호하고

자’ 각지에서 교회로 몰

려갔다.

당시 교회 군중들을 담

은 영상에는 “그(공격한 

16세 청소년)를 데리고 

와”, “눈에는 눈”(an 

eye for an eye)이라고 소

리치고, 또 벽돌이나 돌을 

들고 경찰 차량에 던지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

게 대규모로 출동하게 됐

을까. 비록 흉기 공격이지

만 총기를 가진 사건이 아

니라는 점에서, 이날 많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

다. 한 가지는, 가해자가 

다수 흥분한 군중에 의해 

무슨 일을 당할지 우려했

거나 적어도 주교를 지지

하 는  이 들 의  복 수

(revenge) 공격을 염려했

던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

다.

루즈 부교수는 “이는 

명 예 에  기 반 한  문 화

( h o n o u r - b a s e d 

culture)”라고 말했다. “

이 명예 기반 문화는 일반

적으로 법적 조치에 의존

하는 다른 문화보다 ‘눈

에는 눈’이라는 접근방식

에 더 가깝다는 설명이다.

콥트 기독교 신자인 모

니 카  게 이 드 ( M o n i c a 

Gayed)씨는 “우리 지역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종교전쟁 범죄를 피해 호

주로 이주했거나 그런 부

모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안정을 얻었는데, 그것이 

이날(4월 15일) 테러로 깨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런 오랜 피해의식이 빠른 

시간에 유사한 신앙공동체 

사람들을 Chr i s t  the 

Good Shepherd Church 

현장으로 끌어들였고, 이

들의 분노가 표출됐다는 

것이다. 

“억압과 박해를 받아온 
공동체 역학의 일부”

하지만 이 군중들의 분

노는 주교를 공격한 것에 

대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

다. 아시리아 기독교 신자

들은 ‘정부는 물론 경찰

에 대한 불신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국가 출신들이

다. 이는 전염병 대유행 당

시 시드니 서부 지역의 강

한 제한 조치로 공권력에 

대한 분노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루즈 부

교수는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맥

락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5년부터 페어필드

(Fairfield)에 거주하며 노

동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칼 데 아  가 톨 릭  교 회

(Chaldean Catholic) 신자 

바 심  샤 마 온 ( B a s i m 

Shamaon)씨는 사건 당일

(4월 15일) 밤, 자신도 웨

이클리에 있는 교회로 가

려 했으나 도로가 통제되

어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

다.

그는 “군중들의 분노는 

무엇보다 흉기 공격에 의

해 촉발된 것으로 보인

다”고 추측했다. 그러면

서 그는 “시드니 서부 지

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강력한 팬데믹 봉쇄에 대

한 기억, 이 지역 거주민들

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가 떠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사

람들(웨이클리 교회로 몰

려든 군중들) 혹시 예배에 

참례 중인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안전한지 필사적으

로 확인하고 싶었을 것”

이라는 설명이다.

주교를 공격했던 16세 

소년이 신자들에 의해 제

압되는 장면, 붙잡힌 뒤에

도 미소를 보이던 영상을 

언급하면서 샤마온씨는 “

그(16세 소년)가 아랍어로 

말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

됐다”고 말했다.

다만 샤마온씨는 군중들

의 행동이 의문이라는 말

도 했다. “(자신은) 그리

스도교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인데 폭동을 벌인 이

들은 우리(그리스도교 커

뮤니티 사람들)가 아니

다”라고 주장한 그는 “

경찰을 향해 공격하는 행

동을 보고 충격을 받았

다”면서 “그들(경찰)은 

피해와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그것에 

와 있었고, 용납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우받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벨필드

(Belfield)에 있는 성 미카

엘 교회(St Michael’s 

Church)에서 동성애 반대

자이자 전 정치인 마크 레

이섬(Mark Latham) 주최 

행사가 열렸을 당시 교회 

밖에서 LGBTQ 시위자들

과 충돌한 그룹과 마찬가

지로 이 군중들(보수적 기

독교인들)은 대다수가 남

성이었다. 

▶31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짧은 시간에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로 몰려든 사람들. 이들은 중동지역 국가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다가 호주로 이주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며, 그 아픈 기억이 교회 지도자 공격
에 분노하게 했고, 폭동으로 번졌다는 분석이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쳐

경찰은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 폭동과 관련해 첫 체포자인 다니 만소르(Dani 
Mansour, 19세. 사진)를 기소했다. 사진 : NSW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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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면에서 이어받음

마르 마리 엠마뉴엘 주교가 좋아하

는 극단적 보수주의 종교단체 

‘Christian Lives Matter’(LCM)

가 주최한 과거 집회도 마찬가지이

다.

루즈 부교수는 LCM에 대해 “이

전처럼 활동적이지 않지만 이런 움

직임은 이벤트를 중심으로 돌아가

며, 작은 반응에도 쉽게 동원되는 경

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초남성

성의 요소가 커뮤니티 전체에 퍼져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바로 억

압과 박해를 받아온 공동체 역학의 

일부이며, 이에 대한 보호 장벽과 완

충 장치가 강조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서부 지역 거주자들의 
‘소외감’도 작용한 듯

이날 폭동을 목격한 또 다른 한 사

람은 “이날의 폭동을 설명하는 것

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할 

일이 없는) 지루한 일상, 체육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시드니 서부 

기반의 축구팀 ‘웨스턴 원더러

스’(Western Sydney Wanderers) 

경기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성질 

급한 이들’(hotheads)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페러필드 카운슬(City of 

Fair f ie ld)  프랭크 카본(Frank 

Carbone) 시장은 이날 폭동을 일으

킨 군중들 대다수는 단순히 교회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 예배에 참례한 가족, 친척, 

친구를 돕고자 그곳에 모인 이들이

라고 강조했다. 시장은 “경찰이 50

명을 체포했다면, 이는 폭동 현장에 

있는 이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그 지역 

외부 사람들이 몰려와 다른 이유로 

폭력적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주장

했다.

살인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된 

지난 4월 13일(토), 웨스트필드 본다

이정션(Westfield Bondi Junction) 

쇼핑센터에서의 사건(무차별 칼부림

으로 6명 사망 12명 부상)과 달리 경

찰은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에서의 흉기 공격을 ‘종교

적 동기에 의한 테러’(religiously 

motivated terrorism)로 신속하게 

선언, 무슬림 커뮤니티의 반발을 사

고 있다. 사건 발생 5일째 되던 지난 

4월 19일(금), 법원은 첫 체포자 다

니 만소르(Dani Mansour. 19)에 대

한 심리에서 그가 정신건강 문제와 

일치하는 행동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 총리는 지역사회가 침착하게 행

동할 것을 촉구했다. 주 총리는 지난 

4월 18일(목) NSW 경찰청 피터 서

텔(Peter Thurtell) 부청장, 그의 전

임자이자 현재 NSW 다문화위원회

를 이끄는 닉 칼다스(Nick Kaldas) 

위원장을 포함한 각 종교 지도자, 정

부 고위 관리들과 관련 회의를 가졌

다.

루즈 부교수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정부도 당연히 우려하고 있

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 지도

자들이 이번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 폭동과 같은 성격

의 사건을 악용할 수 있는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시드니 서부에는 다양한 스펙트

럼에 걸쳐 극히 보수 성향의 종교적 

견해를 가진 남성들이 많으며, 이들 

중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또 ‘명예 문화’(honour 

culture)로 지역사회에 묶여 있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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